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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19일(목) 오후 3시, 분당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4개 분야 10대 요구안을 일괄 상정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산업 전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경영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AI와 통신의 융합 주도로 실질가치를 창출해가는 방향성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성장해나가는 반면, 조합원들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했다.”며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조합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발전욕구를 자극해 KT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끝까지 ‘밀당’만 하던 기존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작년처럼 올해 역시 관성과 타성을 뛰어넘는 추진력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김영섭 대표 역시, "이번 교섭이 함께 성장하고 건설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AICT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력하고 그에 대한 과실이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노사는 이어 요구(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일괄상정하고 바로 토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임금 및 고용안정분야 등 안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갔으나, 조합과 회사와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이를 확인하여 추후 실무소위원회를 열어 토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폐회했다.





한편, 본회의 개최 이전인 2시에는 전국 9개 지방본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단체교섭 출정식’을 열고, 굳건한 마음가짐과 투쟁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며 단체교섭의 승리를 다졌다. 











2025년도 단체교섭 1차 본회의 개최�임금인상 정률 6.3% 등 4개 분야 10대 요구안 일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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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목)








